
문법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딱딱하다, 어렵다, 외워야 한다’ 등의 단어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연상되는 말들은 모두 부정적인 것들이며 심지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된 이유를 따져 보면 문법 교육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고 그 책임에서 문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문법을 쉽게 설명한 제대로 된 문법 개

념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글쓴이들이 힘을 합하여 이 책을 출판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다. 

집필하면서, 달아나려고만 하는 학생들을 친절하고 자상하게 우리말 문법의 샘에 모이게 하는 작업이 쉽

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학습자들은 문법을 어려워하고 정답만을 찾는 학습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집필한 이들은 모두 대학에서 오랫동안 문법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문법 전공자들이다. 우리는 

국어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법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선 방안

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

머 
  리말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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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 점이다. 단편적인 암기식 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탐구 학습의 개념이 적용된 문

항의 개발에 치중하였다.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비중을 두면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한 기

반 지식을 철저히 할 때 다음 단계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고등 사고력의 구성 

요소인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문법 과목에 대한 오해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문법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과목이다. 문법 능

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국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국

어 의식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인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이 남기

신 “한글이 목숨이다.”라는 말씀을 경건하게 가슴에 새겨볼 일이다. 이 책은 우리 말과 글에 담겨 있는 규

칙과 질서를 찾아내어 그 원리를 밝힘으로써, 학습자들이 문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

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교육 과정 변화의 추이에 맞추어 실전 문제를 구성하고,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문법에 흥미를 갖고 공부하

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저자들의 생각을 담아
김홍범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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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법의 개념을 빠짐없이, 쉽게! 친절한 설명과 풍부한 예시를 통해 어렵기만 했던 문법 개념들이 머릿

속에 쏙쏙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 교과서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 지식을 담았습니다.

음운 변동의 종류2

Ⅲ

음
운

(2) 비음화(비음 동화
●

) → → 同同: 한가지 : 한가지 동동 , , 化化: 같을 : 같을 화화

받침으로 쓰이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의 

영향을 받아 각각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

음화라고 한다. 비음화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법만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에 나타나게 된다.

유형 예

ㄱ(ㄲ, ㅋ, ㄳ, ㄺ) + ㄴ, ㅁ

→ [ㅇ] + ㄴ, ㅁ

•먹는다 → [멍는다]

•국물 → [궁물]

 비음화 비음화
 ↓ ↓

•깎는 → [깍는] → [깡는]
 ↑ ↑
 음절의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규칙

ㄷ(ㅌ, ㅅ, ㅆ, ㅈ, ㅊ, ㅎ) + ㄴ, ㅁ

→ [ㄴ] + ㄴ, ㅁ

•받는다 → [반는다]

•맏며느리 → [만며느리]

•옷맵시 → [옫맵씨] → [온맵씨]

ㅂ(ㅍ, ㄼ, ㄿ, ㅄ) + ㄴ, ㅁ

→ [ㅁ] + ㄴ, ㅁ

•잡느냐 → [잠느냐]

•밥 먹다 → [밤먹따]

  비음화 비음화 ↴↴
•밟는 → [밥ː는] → [밤ː는]
 ↑ ↑
 자음군  자음군 단순화단순화

‘ㄹ’의 비음화
●

 ● ‘ㄹ’의 비음화와 비음 동화

‘ㄹ’의 비음화는 앞에서 설명한 

비음 동화와 성격이 다르다. 비

음 동화가 비음 앞의 자음이 비

음으로 동화되는 과정인 반면, 

‘ㄹ의 비음화’는 ‘ㄹ’을 제외한 

모든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

로 바뀌는 현상이다. 따라서 앞 

자음의 어떤 성질에 동화된 것

인지 밝혀 내기가 어렵다. 조음 

음성학적으로 볼 때, ‘ㄹ의 비음

화’는 유음이 아닌 자음과 유음

을 이어 내기가 어려워서 앞의 

유음을 ‘ㄴ’으로 바꾸어 발음하

는 교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비음화에는 ‘ㄹ’의 비음화가 있다. ‘ㄹ’의 비음화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것을 말한다.

유형 예

ㅁ + ㄹ → ㅁ + [ㄴ] •감로 → [감노] •삼라 → [삼나]

ㅇ + ㄹ → ㅇ + [ㄴ] •종로 → [종노] •중력 → [중ː녁]

 ‘ㄹ’이 ‘ㄱ, ㄷ, ㅂ’ 끝소리에 이어날 때는 ‘ㄹ’이 먼저 ‘ㄴ’이 되고 앞의 ‘ㄱ, ㄷ, ㅂ’은 

뒤의 ‘ㄴ’을 닮아 각각 ‘ㅇ, ㄴ, ㅁ’으로 바뀐다.

유형 예

ㄱ + ㄹ → ㄱ + [ㄴ] → [ㅇ] + [ㄴ] •백 리 → [백니] → [뱅니] 

ㄷ + ㄹ → ㄷ + [ㄴ] → [ㄴ] + [ㄴ] •핫라인 → [핟라인] → [핟나인] → [한나인]

ㅂ + ㄹ → ㅂ + [ㄴ] → [ㅁ] + [ㄴ] •압력 → [압녁] → [암녁]

 ●동화 

동화는 한 음운이 앞이나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 닮아 

가는 현상을 말한다. 비음화(비

음 동화)와 유음화를 합쳐 자음 

동화라 한다.

순행

동화

앞 음운이 뒤 음운에 영

향을 주어 일어나는 동

화  설날[설ː랄]

역행

동화

뒤 음운이 앞 음운에 영

향을 주어 일어나는 동

화  국물[궁물]

㉤

㉡ ㉧

㉠㉢

㉥

정확한 발음을 위해 음운 

변동 규칙과 순서를 바르게 지

켜야 한다.

• 꽃잎 → [꼳입](음절의 끝소리 

규칙) → [꼳닙](‘ㄴ’ 첨가) → 

[꼰닙](비음화)

Tip

02 음운의 변동  229 228   Ⅲ. 음운

고등개념있는문법3단원(198-251)_OK.indd   228고등개념있는문법3단원(198-251)_OK.indd   228 2024-11-06   오전 11:57:432024-11-06   오전 11:57:43

음운 변동의 종류2

Ⅲ

음
운

(3) 유음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유음화에는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있다.

순행적 유음화 ㄹ + ㄴ → [ㄹㄹ] •달님 → [달림], 달나라 → [달라라]

역행적 유음화 ㄴ + ㄹ → [ㄹㄹ] •신라 → [실라], 권력 → [궐력] 

(4) 구개음화

끝소리 ‘ㄷ, ㅌ’이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ㅈ’

이나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구개음화 

현상이 동화 현상인 이유는 경구개와 가까운 위치에서 발

음되는 모음인 ‘ㅣ’ 나 반모음 ‘ㅣ̌’가 구개음이 아닌 자음 

‘ㄷ, ㅌ’을 자기와 가까운 자리에서 나는 자음인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꾸어 소리 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 예

ㄷ + ㅣ → [지] •해돋이 → [해도디] → [해도지]  

ㅌ + ㅣ → [치]
•같이 → [가티] → [가치] 

•벼훑이 → [벼훌티] → [벼훌치] 

ㄷ + 히 → [티] → [치]
•굳히다 → [구티다] → [구치다]

•닫혀 → [다텨] → [다처]

 ●유음화의 예외

한자어에 ‘란, 량, 력, 론, 료, 례, 

령’ 등이 접사처럼 붙은 말은 ‘ㄴ

ㄹ’을 ‘ㄴㄴ’으로 발음한다.

 •의견란 → [의ː견난]

•생산량 → [생산냥]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만 해당함.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만 해당함.

ㄷ
ㅈ

이

↑↑

자음 자음 축약축약(ㄷ+(ㄷ+ㅎㅎ))

 ●근대 국어 시기의 구개음화 

근대 국어 시기에는 구개음화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

런데 현대와 달리, 한 형태소 안

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표

기로까지 굳어졌다.

•�고유어의 구개음화  

 디다 → [지다], 뎌 → [져] 

→ [저]

•�한자어의 구개음화  

 딕 → [직(直)]

‘	 명사	‘	밭이랑	’과	‘	느티나무	’는	왜	발음할	때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ㄷ, ㅌ’과 형식 형태소인 ‘ㅣ’나 반모음 ‘ㅣ̌’가 결합할 때,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조사’와 ‘접미사’를 말합니다. ‘밭이랑 논을 팔았다’에서 ‘밭이랑’은 명사+조사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명사 ‘밭이랑’은 실질 형태소인 ‘밭’과 실질 형태소인 ‘이랑’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밭이랑’은 [바

치랑]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 ‘비음화’를 적용하여 발음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밭이랑’은 ‘밭이랑 → [받+이랑] → [받+니랑]’을 거쳐 [반니랑]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느티나무’는 ‘느틔나무’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구개음화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단

어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들에는 ‘디디다, 견디다’가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 ‘드듸다, 견듸다’라는 단어였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어에서 ㄴ-ㄹ/ㄹ-ㄴ 소

리는 연결될 수 없다.

(1) ㄴ-ㄹ

① 앞의 ㄴ이 ㄹ로 바뀐다(유음화). 

 신라 - [실라], 한라산 - [할ː

라산]

②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뀐다(ㄹ 

의 비음화). 

  음운론 - [으문논]

(2) ㄹ-ㄴ

뒤의 ㄴ이 ㄹ로 바뀐다(유음화).

   달나라 - [달라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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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특징

01

 한 걸음 더!

본문의 기본 개념을 좀 더 깊이 이

해할 수 있도록 보충, 심화 코너를 

설정하여 충분한 예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개념의 빈자리를 꽉

꽉 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쏭달쏭" 질문 있어요!

학생들이 매우 알쏭달쏭해 하고 궁

금해 했던 질문을 교수님들의 명쾌

한 해설을 통해 알려 줌으로써 누

구도 짚어 주지 못했던 부분을 확

실히 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날개

본문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어휘의 뜻이나 개념을 보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념

을 익히는 데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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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문제

통합적이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통해 자

신의 실력을 점검하여 내신과 수능에 대

한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소단원에서 학습한 핵심 개념과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하며 기본을 튼튼히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답과 해설

꼼꼼하고 친절한 해설과 오답 풀이를 통

해 문제 풀이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이해

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채워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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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개념
확인 문제

정답과 해설 415쪽

[1~2] 다음은 자음 체계를 정리한 표이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 ㄴ ㉣

유음 ㉢

<보기>의 외국 학생과 점원의 대화 상황을 보고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국 학생: (콩을 가리키며) 공을 주세요.

점원: (당황한 표정으로) 네? 공이 필요하시다고요? 

외국 학생: (콩을 가리키며) 공을 사려고요 공! 

점원: (당황한 표정으로) 손님이 가리키는 건 콩인데…….

무엇이 필요하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외국 학생: (콩을 가리키며) 공을 주세요. 공! 공! 공을 주세요.

보기

① ‘공’의 ‘ㄱ’과 ‘콩’의 ‘ㅋ’은 모두 혀뿌리와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야.

② ‘공’은 ‘콩’과 달리 목청의 긴장을 동반해서 소리를 내야 해.

③   ‘공’과 ‘콩’은 모두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순간적으로 터뜨리면

서 소리를 내야 해. 

④   영어의 파열음에는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의 대립이 있지만, 한국어의 파열음에는 울

림소리가 없고, 안울림소리에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가 있어. 

⑤   외국 학생은 한국어의 파열음을 발음할 때, 두 개의 자음 [k, g]를 [ㄱ, ㄲ, ㅋ] 셋 중에

서 골라서 발음하려다 보니 혼란이 생긴 것 같아. 

2

㉠ ~ ㉤에 들어갈 자음을 써 보자.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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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운’에 대한 탐구 활동지이다. 이를 바탕으로 ‘음운’을 정의할 때 적절한 것은?

(ㄱ) 다음 단어들을 서로 다른 의미로 만들어 주는 요소를 찾아보자.

달 : 딸 → ㄷ : ㄸ  감 : 곰 → ㅏ : ㅗ  문 : 물 → ㄴ : ㄹ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구별해 보자.

밤
밤ː 가을에는 밤이 맛있다. →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의 하나.

밤 겨울에는 밤이 길다. → 해가 저문 후 날이 새기까지의 시간.

① 음운은 자립성이 있다.

② 음운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③ 음운은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진다.

④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다. 

1

<보기 1>의 설명에 따라 <보기 2>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를 달리 함으로써 말의 뜻을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긴소리 말  ː[言] 눈  ː[雪] 발  ː[簾] 밤  ː[栗]

짧은소리 말 [馬] 눈 [眼] 발 [足] 밤 [夜]

•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본래 길게 나던 소리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보기 1

•엄마랑 ㉠말다툼을 하면 언제나 지게 돼.

•우리 동네 중국집 입구에는 예쁜 ㉡발이 쳐져 있어.

•그녀의 크고 파란 ㉢눈은 정말 매력적이야.

•㉣말을 타고 드넓은 들판을 달리고 싶어.

•눈이 오는 날이면 화롯가에 둘러앉아 군㉤밤을 구워 먹곤 했지. 

보기 2

① ② ③ ④ ⑤

긴소리 ㉠, ㉡ ㉠ ㉡, ㉢ ㉠, ㉡, ㉢ ㉠, ㉡, ㉤

짧은소리 ㉢, ㉣, ㉤ ㉡, ㉢, ㉣, ㉤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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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통

해 문법은 단순 암기 과목이라는 선입견

을 버리고 문법에 대한 탐구 능력을 키

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각 키우기

Ⅰ

문
장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다른 문장 성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

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춘천에

서 산다.’나 ‘나는 동생과 닮았다.’와 같은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없으면 문

장이 성립되지 않지만 ‘나는 춘천에서 직장에 다닌다.’, ‘나는 동생과 영화를 

보았다.’에서 밑줄 친 부분은 수의적 성분입니다. 만약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

와 구분하지 않는다면 앞의 두 문장에서의 ‘춘천에서’와 ‘동생과’는 보어로 보

고, 뒤의 두 문장에서의 ‘춘천에서’와 ‘동생과’는 부사어로 보아야 합니다. 이

로 인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춘천에서’와 ‘동생과’를 문장에 따라 다른 성분으

로 보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필수적 부사어와 보어는 구분하여 별개

의 문장 성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보어 # 필수적 부사어 145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서로 다른 문장 성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문법에서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

로 하는 문장 성분 중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성분을 말하는데, 학교 문법에서 

보어를 규정한 이유는 보어를 제외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춘천에서 산다.’나 ‘나는 동생과 닮았다.’에서 밑줄 친 부분이 없으면 문

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어가 문장에서 필수적 성분인 것처럼 필수적 부

사어도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단지 보격 조사 ‘이/가’가 아닌 ‘에서’

나 ‘와/과’ 등의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춘천에서’, ‘동생

과’ 등을 필수적 부사어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부사어

는 부속 성분으로, 관형어와 함께 수의적 성분입니다. 필수적 부사어라는 말

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의 일종으

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어 # 필수적 부사어 145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서로 다른 문장 성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토

론해 보자.

01 문장의 구성  59 58   Ⅰ. 문장 01 문장의 구성  59 58   Ⅰ.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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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Ⅰ

문
장

학교 문법에서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두 개의 성분 중 주어 

이외의 필수적 성분으로 보격 조사 ‘이/가’가 결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영수는 

축구 선수가 되었다.’, ‘영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에서 밑줄 친 성분이 보어야.

예시로 든 문장의 서술어 ‘좋다’, ‘무섭다’는 모두 심리를 나타내는 용언이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혹시 심리 용언이 아닌 다른 종류의 서술어 중에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용언이 또 있을까?

두 문장을 관찰해 보니. 서술어 ‘쑤시다’와 ‘결리다’는 모두 감각을 나타내는 용

언이라는 공통점이 있네. 

사람의 심리(느낌)나 감각은 자기 자신만이 주체로서 표현할 수 있기에 그런 것

이 아닐까?

그렇다면 기존의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는 보어의 범위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보어의 확대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보어의 확대 가능성에 관하여 토론해 보자.

하지만 ‘되다/아니다’ 이외의 서술어 중에도 주어 이외의 필수적 성분으로 조사 

‘이/가’가 결합한 성분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 ‘나는 축구가 좋다.’, ‘나는 호랑이가 무

섭다.’와 같은 문장이 그러하지.

‘나는 무릎이 쑤신다.’, ‘나는 어깨가 결린다.’와 같은 문장에서도 ‘쑤시다’와 ‘결

린다’는 조사 ‘이/가’가 결합한 형태의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왜 주어가 모두 1인칭이지? ‘*영수는 축구가 좋다.’나 ‘*영수는 무릎이 

쑤신다.’에서 알 수 있듯이 2인칭이나 3인칭이 주어로 나타나면 비문이 되네.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이들을 보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오직 서술어가 ‘되

다’와 ‘아니다’일 때만 보어가 성립하지.

02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109 108   Ⅰ. 문장 02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109 108   Ⅰ.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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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정답과 해설

어절이 모여 하나의 문법 단위로 기능하지만 절을 

이루는 요소들이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구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절

로 쓰인 요소는 없다.

⑵ ‘중학교 선생님이’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한 덩이로 기능하는 구이며, ‘중학교’와 ‘선생님’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절로 

볼 수 없다.

⑶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은 주어인 ‘어머니가’와 

서술어인 ‘집에 오시-’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문장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이고 있으므

로 절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이라

는 절 안에 구인 ‘집에 오시기를’이 들어가 있다.

2  문장의 성분

1 ⑴ 부사어  ⑵ 목적어  ⑶ 독립어  ⑷ 보어  ⑸ 서술어 

2 ⑴ 주어  ⑵ 목적어  ⑶ 주어  ⑷ 주어  ⑸ 서술어  ⑹ 

보어 

3 ⑴ 주어 / 한 자리 서술어

⑵ 주어, 보어 / 두 자리 서술어

⑶ 주어, 부사어 / 두 자리 서술어

⑷ 주어, 목적어 / 두 자리 서술어

⑸ 주어, 부사어, 목적어 / 세 자리 서술어

본문 32쪽개념 확인 문제

2 ⑴ ‘밥이’는 한 자리 서술어 ‘되다’의 주어로 볼 수 있

다. ‘밥이 죽이 되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 ‘되다’ 구문

이므로 이때의 ‘밥이’는 주어, ‘죽이’는 보어가 된다. 

⑵ ‘영희를’은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하고 있으므

로 목적어로 볼 수 있다. 

⑶ 주격 조사는 생략되었지만 서술어인 ‘가셨니’의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버지’이므로 주어이다.

⑷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형용사 ‘크다’의 주어는 ‘손

이’이다. 즉 ‘크다’는 어머니가 아니라 손을 풀이하

는 서술이다. 

⑸ ‘무엇이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구문이며, ‘그림의 

떡이다’는 ‘무엇이다’에 해당되므로 서술어이다. 

⑹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인 문장에서 주어 이외

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보어이므로 ‘그런 

사람이’는 보어이다.

01 | 문장의 구성

1  문장의 구성 요소

1 ② 

2 ⑴ •주어부: 그 꽃은 / •서술부: 매우 붉다 / •어절: 

그, 꽃은, 매우, 붉다 / •구: 그 꽃은, 매우 붉다 / •절: 

없음

⑵ •주어부: 영희는 / •서술부: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 •어절: 영희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 •구: 중학

교 선생님이 / •절: 없음  

⑶ •주어부: 철수는 / •서술부: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다 / •어절: 철수는,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다 / •구: 집에 오시기를 / •절: 어머니가 집에 오시

기를

본문 23쪽개념 확인 문제

1 <보기 1>은 꽃이 ‘아름답다’, ‘하늘이 푸르다’는 상태

를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무엇이 어떠하다.’ 유형의 

문장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은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서술어로 하

는 문장이므로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의 문장이

다. ‘좋아하다’와 의미가 비슷한 형용사 ‘좋다’와 혼

동하지 않도록 한다. 

㉢의 서술어로 쓰인 ‘크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사용되는 용언이지만 ㉢은 동사로 사용되었다. 따

라서 ‘무엇이 어찌한다.’의 유형에 속한다. 

㉤은 명사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된 ‘무엇이 무엇이

다.’ 유형의 문장이다. 

2 ⑴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한 덩이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 꽃이’와 ‘매우 붉다’가 구이다. 절은 두 개 이상의 

I.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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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⑴ 부사어, 목적어, 부사어  ⑵ 부사어, 목적어  ⑶ 보

어, 부사어 

2 동그란: 관형어, 활짝: 부사어, 먼저: 부사어, 위로의: 

관형어 

3 ⑵ 글쎄, 나도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 ⑶ 에구, 왜 그

리도 내 속을 몰라주니?, ⑷ 아가, 춘향아, 정신 차려라. 

어미 왔다.

본문 38쪽개념 확인 문제

1	 ⑴	부사격	조사	‘에,	으로’와의	결합으로	부사어가,	

목적격	조사	‘을/를’의	결합으로	목적어가	되었다.

⑵	부사격	조사	‘에게’와의	결합으로	부사어가,	목적

격	조사	‘을/를’의	결합으로	목적어가	되었다.

⑶	서술어	‘되다/아니다’	앞에	오는	주어	이외의	문

장	성분을	보어라고	한다.	보어는	보격	조사	‘이,	가’

와	결합한다.	따라서	‘얼음이’는	보어이고,	‘얼음으

로’는	부사격	조사	‘으로’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2	 ‘동그란’은	체언	‘마음’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활

짝’은	용언인	‘웃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또,	‘먼

저’는	용언인	‘주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고,	‘위로

의’는	체언인	‘선물’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3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이다.	⑵의	‘글쎄’,	⑶의	‘에구’는	

감탄사	그대로	독립어가	되었으며,	⑷의	‘아가’는	호

격	조사	없이	독립어가	되었으며,	‘춘향아’는	체언에	

호격	조사가	붙어	이루어졌다.

오답 풀이 ⑴	‘그러나’는	접속	부사어이다.	

⑸	‘다행히’는	부사어이다.

3  문장의 짜임

1 ③ 

2 ⑴ 할아버지는 발이 크시다. (서술절)  ⑵ 사람은 분

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부사절)  ⑶ 나는 네가 합격하

기를 간절히 바란다. (명사절)  ⑷ 어머니가 울음을 터

뜨리는 아기를 달랬다. (관형사절)  ⑸ 형은 나에게 새

벽같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했다. (인용절) 

3 ④

본문 48쪽개념 확인 문제

1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서술절	자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서술어가	두	개가	아니라	주어

가	두	개	이상	나오는	문장이다.

2	 ⑴	‘발이	크시다.’는	서술절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는’은	‘발이	크시다.’의	주어이다.

⑵	‘분수에	맞게’는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이루어

진	부사절이다.	‘살아야	한다.’는	서술어가	두	개이

지만,	‘하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이는	하나의	서술어

로	보아야	한다.

⑶	‘바라다’는	‘-기’	명사절을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그러므로	‘네가	합격하기’는	명사절이다.

⑷	‘울음’은	명사로	파생된	것이므로	명사절이	아니

다.	‘아기가	울음을	터트렸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

에	의해	‘어머니가	아기를	달랬다.’라는	문장에	안겨	

있다.

⑸	‘새벽같이’의	‘같이’는	부사가	아니라	조사이다.	

그러므로	‘새벽같이’는	부사절로	볼	수	없다.	‘새벽

같이	고향을	떠나라고’는	동사	‘말하다’의	내용에	해

당하는	부분으로	간접	인용절이다.

3	 ‘슬픈	울음’에서	‘울음’은	관형어	‘슬픈’의	수식을	받

는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⑤	‘(누군가가)	독서를	하-’와	‘한국	

음식은	요리하-’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명사

절을	만든다.

②,	③	각각	‘그가	정당했-’과	‘그가	우리를	위해	노

력했-’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서	명사절을	만

든다.

1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 ㉤ / 종속적으로 이어진문

장: ㉠, ㉡, ㉢ 

2 ④ 

3 홑문장은 ㉢, 이어진문장은 ㉤, 안은문장은 ㉠, ㉡, ㉣

이다.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세 번 이루어진 이

어진문장이다.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

은 세 번, ㉣은 세 번 이루어진 안은문장이다.

본문 52쪽개념 확인 문제

2	 ㉠,	㉢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고	㉡,	㉣,	㉤은	종

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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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찾아보기

ㄱ

가변어	 114

가산 명사	 115

가획의 원리	 355

각자 병서	 352

간접 높임	 64, 332

간접 발화	 258, 259

간접 인용	 46, 95

감정 감탄사	 143

감탄문	 46, 67

감탄사	 37

감탄형 어미	 128

강세	 180

개념적 의미	 178

객체 높임법	 62, 65

거성	 358

거센소리되기	 226

격식체	 62

격조사	 25, 31

겹문장	 39

겹받침	 238

경구개음	 206

경어법	 62

경음화	 226, 230

고유 명사	 115, 305

고유어	 120

곡용 체언	 385

공용어	 286

과거 시제	 74

관계 관형사절	 41

관계언	 138

관용	 236

관형격 조사	 33

관형사	 131

관형사형	 132

관형사형 어미	 41, 76, 133

관형어	 24, 33

관형사절	 40, 41

교체	 226, 227

구	 21

구개음화	 226, 229

구결	 365

구속 형태소	 156

구조적 중의성	 333

굴절 접사	 159

규칙 활용	 126

-기 명사절	 41

긴 관형사절	 42

긴소리	 214

끝소리 규칙	 226, 227

ㄴ

ㄴ 첨가	 226

-내	 380

높임 표현	 62, 276

누	 380

-는	 41

-는 것	 40

-는-/-ㄴ-	 77

능격 동사	 28

ㄷ

ㄷ 불규칙	 127

단모음	 210, 293

단어	 156

단위성 의존 명사	 116

단일어	 163

담화	 256

대등 합성어	 163

대등적 연결 어미	 129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40, 49

대명사	 118

대상 활용	 381

대용	 270

대표음	 227

-더-	 75

-던	 76

뎌	 380

독립 성분	 24, 37

독립어	 24, 37

독립언	 143

동격 관형사절	 42

동국정운식 표기	 358

동명사형 어미	 378

동사	 22, 123

동음이의 관계	 186

동작상	 79

동화	 228

된소리	 206, 207

된소리되기	 226

두음 법칙	 226, 230

따옴표	 340

띄어쓰기	 310

ㄹ

ㄹ 탈락	 239

러 불규칙	 127

로마자	 318

르 불규칙	 127

ㅁ

마찰음	 207

마침표	 339

말다	 90

말소리	 178

명령문	 70

명령형 어미	 128

명사	 115

명사 파생 접사	 380

명사절	 40

명사형 어미	 26, 40

모음	 210

모음 축약	 226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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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13

상징 부사	 134

상형의 원리	 356

상호 텍스트성	 273

상황성	 273

새말(신조어)	 164

생략 표현	 277

서수사	 120

서술부	 21

서술어	 24

서술절	 40, 45

서울말	 286

선어말 어미	 25, 74

선택 제약	 28

설명 의문문	 383

성분 갖추기	 331

성분 부사	 134

성분 부사어	 34

성분 없애기	 331

성상 관형사	 131

성상 부사	 134

성상 형용사	 123

성조	 358

소개	 337

소형문	 20

속음	 311

수	 288

수 관형사	 131

수사	 120

수식언	 131

수용성	 272

순음	 206

쉼표	 339

시간 표현	 74

시제	 43, 74

실질 형태소	 157

심리 형용사	 31

ㅇ

아니다	 21

-아서/-어서	 49

복수 표준어	 291

복수형	 332

복합어	 163

본용언	 124

부사	 133

부사 파생	 379

부사격 조사	 34

부사어	 34

부사절	 40, 43

부사형	 133

부사형 전성 어미	 129

부속 성분	 33, 39

부정 부사	 134

부정 표현	 90

부정문	 90

부정칭 대명사	 118

분리성	 165

분철 표기	 374

불규칙 활용	 126

불변어	 114

붙임표	 319

비격식체	 62, 63

비음	 207

비음동화	 226

비음화	 226

비통사적 합성어	 164, 377

ㅅ

ㅅ 불규칙	 127

사건시	 74

사동 표현	 87, 332

사동, 사동문	 86

사동주	 86

사성점	 358

사어(死語)	 290 

사회적 의미	 178

상대 높임법	 62

상대 시제	 74

상보적 분포	 204

상성	 358

모음 탈락	 226

모음 조화	 289, 372

모음추이설	 375

목적격 조사	 29

목적어	 24, 29

무정 명사	 115

문법 형태소	 157

문장	 20

문장 부사	 134

문장 부사어	 35

문장 부호	 46, 339

문장 성분	 24, 330

문장 종류	 71

문장 형식	 21

문장의 의미	 98

문장의 확대	 39

미래 시제	 74, 78

미지칭 대명사	 118

ㅂ

ㅂ 불규칙	 127

바른 문장	 328

반모음	 211

반모음화	 236

반사적 의미	 179

반의 관계	 99

반절법	 354

받침소리	 294

발음 기관	 202

발음 변화	 287, 291

발화	 214

발화 행위	 257

발화시	 74

변별적 기능	 204

변이음	 204

보어	 24, 30, 59

보조 용언	 27, 124

보조사	 25, 138

보조적 연결 어미	 129

보통 명사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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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구성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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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문장

•안은문장

인용 표현인용 표현

문장문장

성분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성분주성분

상대 높임상대 높임법법

•관형어

•부사어

부속 성분부속 성분

•독립어

독립 성분독립 성분

구조구조

홑문장홑문장 겹문장겹문장

문법 요소문법 요소

높임 표현높임 표현 종결 표현종결 표현 시간 표현시간 표현 피동 표현피동 표현 사동 표현사동 표현 부정 표현부정 표현

주체 높임법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객체 높임법

평서문평서문 시제시제 능동능동

의문문의문문 동작상동작상 피동피동

주동주동

사동사동

명령문명령문

청유문청유문

감탄문감탄문

단원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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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서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의 짜임새와 여러 가지 

문법 단위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장은 언어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로서 단어, 어절, 구, 절 등

의 크고 작은 문법 단위들로 이루어진다. 국어의 문장 성분과 문장의 종류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국어

의 문장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문장의 성분에 따라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문장의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민호가 닮았대.

누구랑?

뭘 봤는데?

아까 들었는데, 
도서관에 갔대.

누가?

야! 문장에 꼭 필요한 정보를 
자꾸 빼먹으면 어떡해!

수지가 공원에서 봤대.

01 문장의 구성  19 18   Ⅰ.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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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구성 요소1

Ⅰ

문
장

1. 문장의 개념과 기본 골격

(1) 문장(文章)의 개념

 문장 이란  생각이나 느낌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 이다. 표현

하려고 하는 내용을 문장의 형식으로 나타낼 때는 ‘주어’나 ‘서술어’와 같은 반드시 

있어야 할 성분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주어나 서술어와 같

은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은 문장도 있다.

(가) 불이야!

(나) 아이고! 

(다) 그래?

결국 문장은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으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

내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는 일상 대화의 경우

는 억양으로, 문자로 표기할 경우는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마침표로 나

타난다. (가)~(다)를 문장으로 보는 이유도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있고 

형식상으로도 문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표지인 느낌표(!)와 물음표(?)가 있기 때문이

다. (가)~(다)와 같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완전하게 갖고 있지 않은 문장을 소형

문(minor sentence)
●

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형문은 ‘여기가 불이야!’와 같이 주어 등

을 넣으면 문장의 성분들이 생략된 문장과 달리 이상한 문장이 된다.

(2) 문장의 기본 골격

하나의 문장은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어 

문장은 다음의 세 가지 골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 골격 용례

무엇이 어찌한다.(동작)
•아이가 웃는다.

•지연이가 잔다.

무엇이 어떠하다.(상태)
•꽃이 아름답다.

•하늘이 맑다.

무엇이 무엇이다.
•철수가 중학생이다.

•선희가 선생님이다.

文文: : 글월글월  문문 , , 章章: : 글월글월  장장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특징

 ●소형문(小型文) 

‘너 어디 가니?’에 대한 대답으

로 ‘학교.’라고 했을 때 ‘학교.’는 

‘(나는) 학교(에) (간다.).’의 괄호 부

분을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학

교.’를 소형문으로 볼 수 없다.

문장의 구성 요소1

문장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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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구성 요소1

Ⅰ

문
장

이 세 가지 기본 골격은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나눈 것으로 ‘어찌한다’는 동사, ‘어

떠하다’는 형용사, ‘무엇이다’는 ‘체언+서술격 조사’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 기본 골

격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장 형식
●

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본 골격 구성 용례

무엇이 어찌한다.(동작)

무엇이 어찌한다.
•아이가 웃는다.

•지연이가 잔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아이가 밥을 먹는다.

•수지가 장난감을 산다.

무엇이 무엇이 어찌한다.
•철수가 중학생이 된다.

•구름이 비가 된다.

무엇이 어떠하다.(상태)

무엇이 어떠하다.
•꽃이 아름답다.

•하늘이 맑다.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

.
•철수가 중학생이 아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다.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이다.
•철수가 중학생이다.

•선희가 선생님이다.

2. 문장의 구성 단위

(1) 어절(語節)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조사와 어

미 등 문법적인 요소는 앞에 오는 단어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룬다.

(2) 구(句)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단위를 구
●

라 한다. 

하지만 구를 이루는 요소들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저 하늘이 매우 높다.

저 하늘이 매우 높다

저 하늘이 매우 높다

문장

구

어절

‘저 하늘이 매우 높다.’라는 문장은 먼저 ‘저 하늘이’와 ‘매우 높다’ 두 부분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이를 각각 주어부(主語部)와 서술부(敍述部
●

)라 한다. 이때 ‘저 하늘이’

와, ‘매우 높다’는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이루는 요소들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를 이루는 ‘저’, ‘하

늘이’, ‘매우’, ‘높다’는 어절이 된다.

語語: 말씀 : 말씀 어어 , , 節節: 마디 : 마디 절절

홀로 쓰일 수 없기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때문에

句句: 구절 : 구절 구구

주어와 그에 딸린 부속 성분주어와 그에 딸린 부속 성분 서술어와 그에 딸린 부속 성분서술어와 그에 딸린 부속 성분

 ●주어부와 서술부

‘주어부’는 ‘주부’라고도 하며, 행

동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다. ‘서

술부’는 ‘술부’라고도 하며 주어

부의 행동, 동작, 상태 등을 설

명하는 부분이다.

 ● ‘아니다’ 구문의 유형

‘이다’는 현재 학교 문법에서 서

술격 조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동사와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용언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아니다’는 ‘이다’의 반의어

이므로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는 의미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 

무엇이다’와 관련이 있다. 하지

만 품사의 측면에서 보면 ‘아니

다’는 형용사이므로, ‘무엇이 어

떠하다’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

에서는 서술어가 형용사인 문장

의 한 가지로 묶어 보았다.

 ●문장의 여러 형식 

문장은 왼쪽의 표에 제시된 여

섯 가지 형식보다 더 많이 나타

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를 아내로 삼았다.’에서 ‘무

엇이 무엇을 무엇으로 어찌한

다.’와 같은 형식이 나타날 수 있

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장의 

형식은 다음에 설명할 문장 성

분 중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

어’ 등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

는 범위로 한정한다.

 ●구의 종류

•명사구

 저 새 공책은 철수 거야.

•동사구

 꽃이 활짝 피었다.

•형용사구

 순이는 매우 친절하다.

•관형사구

 저 헌 옷이 내 것이다.

•부사구

 민수는 아주 빨리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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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절(節) 

 절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문법 단위로 기능한다 는 점에서 구와 비슷

하지만,  절을 이루는 요소들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는 구와 

구별된다. 또한 절은 더 큰 문장 안에 들어가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문

장과 구별된다.

(가)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나) 나는 철수가 범인임을 알았다.

(가)에서 ‘그 사실을’은 ‘그’와 ‘사실’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

로 구이다. 그러나 (나)의 ‘철수가 범인임을’은 주어인 ‘철수가’와 서술어인 ‘범인이-’

가 있으므로 절이 된다. 또한 ‘철수가 범인임을’은 그 안에 주어와 서술어를 다 갖추

었지만, 전체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였으므로 문장이 아니라 절이다.

節節: 마디 : 마디 절절

‘	 ‘얼굴이 늙었다.’의 ‘늙다’는 ‘어떠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왜 동사로 분류하나요?

‘무엇이 어떠하다’의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국어에서 ‘상태’를 나타

낸다고 해서 모두 형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가르는 기준은 의미가 아니라 

활용의 방식입니다. 동사 어간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ㄴ다 / -는다’가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어

미 ‘-ㄴ다 / -는다’가 붙지 않고 ‘-다’가 결합됩니다. ‘젊다’의 현재 시제는 ‘젊는다’가 아니라 ‘젊다’이지만 

‘늙다’는 ‘늙는다’가 가능하므로 ‘젊다’는 형용사이고 ‘늙다’는 동사가 됩니다. ‘지치다, 야위다, 닳다’ 등도 상

태를 나타내지만 ‘-ㄴ다 / -는다’와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	 ‘빨간 꽃이 피었다.’의 ‘빨간 꽃’과 ‘나는 헌 책이 좋다.’의 ‘헌 책’은 구인가요?

구와 절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는 아이가 많다.’에서 ‘우는 아이’는 ‘아이가 울-’에서 온 것

으로 보아 절로 보고 있어요. ‘빨간 꽃이 피었다.’의 ‘빨간 꽃’도 ‘꽃이 빨갛-’에서 온 것으로 보아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옷’이 ‘옷이 새다’가 아니듯 ‘헌 책’의 ‘헌’은 ‘책이 헐다’에서 온 것이 아니고 관형

사 ‘헌’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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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과 같은 문장의 유형을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꽃이 아름답다.	 •하늘이 푸르다.

보기 1

㉠ 백두산이 더 높다.	 ㉡ 나는 영희를 좋아한다.

㉢ 요즈음 철수가 잘 큰다.	 ㉣ 영희의 눈이 크다.

㉤ 철수는 내 친구이다.

보기 2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1

다음 문장을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눈 후 어절, 구, 절로 분석해 보자.

(1) 그 꽃은 매우 붉다.

•주어부: 	 •서술부: 

•어절: 	 •구: 

•절: 

(2) 영희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주어부: 	 •서술부: 

•어절: 	 •구: 

•절: 

(3) 철수는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다.

•주어부: 	 •서술부: 

•어절: 	 •구: 

•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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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윤기는 수진이와 1월에 결혼했다.  

보기

①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셨다.

② 우리 국민은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

③ 혜윤이는 선우와 함께 아침에 공원에서 천천히 걸었다.

④ 우리는 새벽 시간에 다 함께 허둥지둥 공항으로 향했다.

⑤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레슬링을 올림픽 종목에 넣었다.

1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수: 저기 ㉠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영수: ‌�㉡  파란 외투 입은 사람? ㉢ 시골 풍경을 찾아다니신다는 분 있잖아.

철수: 아……. ㉣ 저 두 새 집을 관리하시지?

영수: 응. ㉤ 저 사람이 관리한 집은 마치 동화 속의 화원 같다더군.

보기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부속 성분인 관형어의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군.

② ㉢을 보니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도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③ ‌�㉣을 보니 관형어가 지시, 수, 성질의 순으로 여러 개가 겹쳐 나올 때는 일정한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어.

④ ㉣을 보면 관형어가 겹쳐 나올 때는 바로 뒤의 관형어를 수식함을 알 수 있어.

⑤ ㉤을 보니 하나의 문장이 더 큰 문장 속에서 관형어로 쓰일 수 있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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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어는 관형사 단독으

로 이루어지거나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 성립되기도 한다. 또한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

다’가 붙은 다음 이에 다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성립될 수 있고, 동사나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 체언이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다. <조건> 중 세 가지를 만족하도록 주어진 문장을 수정해 보자.

학습 활동

㉠ 체언을 관형어로 쓴 문장 

㉡ 관형사를 관형어로 쓴 문장  

㉢ ‘체언 + 관형격 조사’를 관형어로 쓴 문장  

㉣ ‘체언 + ‘이다’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를 관형어로 쓴 문장

㉤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를 관형어로 쓴 문장 

조건

조건 수정 전  수정 후

① ㉠, ㉡, ㉤ 집은 100년 전에 세워졌다. ⇨
저 두 낡은 집은 100년 전에 

세워졌다. 

② ㉠, ㉢, ㉤ 그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
어제 오후에 그는 깊은 고민

에 빠져 있었다. 

③ ㉠, ㉣, ㉤ 
외솔 선생은 민족의 스승이

다. 
⇨

독립운동가인 외솔 선생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다. 

④ ㉡, ㉢, ㉤
교훈은 말을 신중히 하라는 

것이다.
⇨

그 속담 속의 교훈은 말을 

신중히 하라는 것이다.

⑤ ㉢, ㉣, ㉤
무영탑은 통일 신라 시대에 

세워졌다. 
⇨

슬픈 사연을 간직한 불국사

의 무영탑은 통일 신라 시대

에 세워졌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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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다른 문장 성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

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춘천에

서 산다.’나 ‘나는 동생과 닮았다.’와 같은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없으면 문

장이 성립되지 않지만 ‘나는 춘천에서 직장에 다닌다.’, ‘나는 동생과 영화를 

보았다.’에서 밑줄 친 부분은 수의적 성분입니다. 만약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

와 구분하지 않는다면 앞의 두 문장에서의 ‘춘천에서’와 ‘동생과’는 보어로 보

고, 뒤의 두 문장에서의 ‘춘천에서’와 ‘동생과’는 부사어로 보아야 합니다. 이

로 인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춘천에서’와 ‘동생과’를 문장에 따라 다른 성분으

로 보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필수적 부사어와 보어는 구분하여 별개

의 문장 성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보어  # 필수적 부사어� 145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서로 다른 문장 성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문법에서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

로 하는 문장 성분 중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성분을 말하는데, 학교 문법에서 

보어를 규정한 이유는 보어를 제외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춘천에서 산다.’나 ‘나는 동생과 닮았다.’에서 밑줄 친 부분이 없으면 문

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어가 문장에서 필수적 성분인 것처럼 필수적 부

사어도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단지 보격 조사 ‘이/가’가 아닌 ‘에서’

나 ‘와/과’ 등의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춘천에서’, ‘동생

과’ 등을 필수적 부사어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부사어

는 부속 성분으로, 관형어와 함께 수의적 성분입니다. 필수적 부사어라는 말

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의 일종으

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어  # 필수적 부사어� 145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서로 다른 문장 성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토

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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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정답과 해설

어절이 모여 하나의 문법 단위로 기능하지만 절을 

이루는 요소들이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구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절

로 쓰인 요소는 없다.

⑵ ‘중학교 선생님이’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한 덩이로 기능하는 구이며, ‘중학교’와 ‘선생님’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절로 

볼 수 없다.

⑶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은 주어인 ‘어머니가’와 

서술어인 ‘집에 오시-’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문장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이고 있으므

로 절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이라

는 절 안에 구인 ‘집에 오시기를’이 들어가 있다.

2  문장의 성분

1 ⑴ 부사어  ⑵ 목적어  ⑶ 독립어  ⑷ 보어  ⑸ 서술어 

2 ⑴ 주어  ⑵ 목적어  ⑶ 주어  ⑷ 주어  ⑸ 서술어  ⑹ 

보어 

3 ⑴ 주어 / 한 자리 서술어

⑵ 주어, 보어 / 두 자리 서술어

⑶ 주어, 부사어 / 두 자리 서술어

⑷ 주어, 목적어 / 두 자리 서술어

⑸ 주어, 부사어, 목적어 / 세 자리 서술어

본문 32쪽개념 확인 문제

2	 ⑴ ‘밥이’는 한 자리 서술어 ‘되다’의 주어로 볼 수 있

다. ‘밥이 죽이 되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 ‘되다’ 구문

이므로 이때의 ‘밥이’는 주어, ‘죽이’는 보어가 된다. 

⑵ ‘영희를’은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하고 있으므

로 목적어로 볼 수 있다. 

⑶ 주격 조사는 생략되었지만 서술어인 ‘가셨니’의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버지’이므로 주어이다.

⑷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형용사 ‘크다’의 주어는 ‘손

이’이다. 즉 ‘크다’는 어머니가 아니라 손을 풀이하

는 서술이다. 

⑸ ‘무엇이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구문이며, ‘그림의 

떡이다’는 ‘무엇이다’에 해당되므로 서술어이다. 

⑹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인 문장에서 주어 이외

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보어이므로 ‘그런 

사람이’는 보어이다.

01 | 문장의 구성

1  문장의 구성 요소

1 ② 

2 ⑴ •주어부: 그 꽃은 / •서술부: 매우 붉다 / •어절: 

그, 꽃은, 매우, 붉다 / •구: 그 꽃은, 매우 붉다 / •절: 

없음

⑵ •주어부: 영희는 / •서술부: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 •어절: 영희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 •구: 중학

교 선생님이 / •절: 없음  

⑶ •주어부: 철수는 / •서술부: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다 / •어절: 철수는,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다 / •구: 집에 오시기를 / •절: 어머니가 집에 오시

기를

본문 23쪽개념 확인 문제

1	 <보기 1>은 꽃이 ‘아름답다’, ‘하늘이 푸르다’는 상태

를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무엇이 어떠하다.’ 유형의 

문장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은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서술어로 하

는 문장이므로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의 문장이

다. ‘좋아하다’와 의미가 비슷한 형용사 ‘좋다’와 혼

동하지 않도록 한다. 

㉢의 서술어로 쓰인 ‘크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사용되는 용언이지만 ㉢은 동사로 사용되었다. 따

라서 ‘무엇이 어찌한다.’의 유형에 속한다. 

㉤은 명사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된 ‘무엇이 무엇이

다.’ 유형의 문장이다. 

2	 ⑴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한 덩이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 꽃이’와 ‘매우 붉다’가 구이다. 절은 두 개 이상의 

I.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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